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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저출산･고령화 내용을 분석해 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다양한 영역에 나타난 

정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 지리 영역의 내용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교과서에 

설명될 때는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정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을 정의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합계출산율과 시간적 비교의 관점이고, 고령화를 정의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와 현상의 

지속성이다.

주요어: 저출산, 고령화, 교과서, 가치 중립, 정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 of low birth rates and aging i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textbook produc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ducational content of the 2015 and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definitions in various areas, and the 

content of the geography section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in relation to low birth rate and ag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s are explained in textbooks, they 

need to be described in a value-neutral manner. Second, definition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need to be presented. 

The key elements for defining low birth rate are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perspective of temporal comparison, 

and the key elements for defining aging are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persistence 

of the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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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5년 1.24를 기록한 이래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통계

청, 2022). 그리고 2023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

라 인구의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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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3). 사회의 경제잠재

력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인구구조 및 인구 규모는 중요

한 의미가 있다. 전체 인구 규모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은 

인구구조를 통해 경제 활력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에 해당하는 2.1명에 

가까울수록 인구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으로 일컬어진다(OECD 홈페이지). 이러한 관점에서 보

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잠재력의 

부정적인 요소를 넘어 우리나라 존립의 가능성을 저해하

는 요소로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

워 실행했으며, 현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시의성, 절박성, 범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주로 사회과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 변화, 그리고 지역별 인구문제 등의 

맥락에서 교육되어왔다. 이는 저출산이 단순한 교양 교육

의 수준을 넘어 학습자가 살아가게 될 사회의 중요한 배

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교육내용의 유관적합성에 기인하

는 바가 크다. 그리고 저출산이 가지는 이와 같은 교과 

교육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과 교육의 연구 영역에서 다

양한 연구(박윤경, 2012; 설규주, 2013; 우마이마사유키･

이명희, 2013; 최만식, 2012)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

은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사회과 교육의 선행연구 중 비

교적 최근에 시행되었고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

음의 두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분석을 통

해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박선미･강순희, 2023)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근본 관점이 노동력･생산력의 

패러다임에서 삶의 질 제고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왔음

을 밝히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의 서술 내용에는 개인을 국가 발

전을 위한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노인들을 사회적 부담으

로 보는 인식이 반영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다음으로 정

문성 외(2019)는 체계적인 분석 틀을 중심으로 중학교 사

회 교과서 일반사회 및 지리 영역의 저출산･고령화 사회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교과서 분석의 틀에 활용된 요소

로는 적합성, 정확성, 구체성, 체계성, 포괄성, 균형성, 탐

구성의 7개가 있는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교육의 요소들이 폭넓게 분석되고 있다.

이상의 두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를 정부 정책의 관점

에서 분석해 사회와 교과교육의 연관성을 강조했으며, 체

계적인 분석 틀로 저출산･고령화가 가지는 교과 교육적 

요소 및 논쟁점을 폭넓게 다루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저출산･고령화가 가지는 가치의 문제와 관련해 그 논

의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저출산･고령화의 교수･학습 내용

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두 연구 모두 

연구 수행 시기상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를 분석의 대

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교과 교육적 맥락

에서 교수･학습하는 내용으로서의 저출산･고령화를 검

토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개념적 정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저출산･고령화의 개념적 정의를 교

과서에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문성 외(2019)의 연구에서 사용되

는 용어를 구분하거나, 정의의 서술 내용을 검토하고 있

지만,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용어와 정의가 교과교육 

이외에 어떤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지와 같은 폭넓은 검

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고시되었고,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가 개발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술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의 관점에서 저출

산･고령화의 가치의 측면과 정의를 중심으로 교과서 분

석을 시행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

교 사회 교과서의 저출산･고령화 내용을 분석해 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연구를 진행한다. 

첫 번째 단계에는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의 교육내용을 분석한다. 이는 향

후 저출산･고령화를 다루는 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제안

을 위해서는 최근에 고시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검토

하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단, 한 편의 연구가 가지

는 한계를 고려해 사회과를 구성하는 세 영역 중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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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를 다루어온 전통이 존재하는 지리 영역을 중심으

로 분석을 시행한다. 두 번째 단계에는 첫 번째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관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가

지는 가치의 측면과 개념 정의의 측면에서 검토를 시행

한다. 세 번째로 두 번째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사회 교과서 지리 영역의 내용을 분석해, 교과서 제작에 

관한 제안을 한다.

II.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내용

교육의 세 가지는 요소로는 가르치는 사람, 내용, 배우

는 사람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의 실행을 통해 교육 활동이 구현된다(모경환･차경수, 

2022: 114). 특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우리

나라 학교 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은 사회과의 목표, 내용, 

평가 등을 규정하는 교육문서로 볼 수 있다. 최근 교육과

정 편찬의 경향이 대강화를 기조로 교사의 수업 구성 가

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여전히 지역 교육청, 학교, 교실 수준의 교육과정 구성은 

물론 교과서 제작의 준거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 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 작업은 그와 관련된 교육과

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다.

1.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교육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크

게 보아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며, 사회과 교육과정(교

육부, 2018)은 각론으로 ‘별책 7’의 형태로 존재한다. 저출

산･고령화는 인구문제와 관련된 인구 현상으로 인문환경

을 다루는 지리 영역에서 가르쳐 온 전통이 존재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는 지리 영역이 포함된 사회과 과목을 주

요한 분석 대상으로 한다. 지리 영역이 포함된 사회과 과

목에는 사회, 통합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여행 지리

를 들 수 있다. 이 중 사회 과목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까지 학습되기 때문에 크게 보아 초등학교 사회와 

중학교 사회로 나눌 수 있다. 초등학교 사회는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목적과 초등학교 학습자의 발달단계가 고려

되어,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통합적 성격이 강조된다. 반

면 중학교에는 세 영역의 분과 성격이 강화되어 역사가 

사회와는 별도의 과목으로 존재하므로, 중학교 사회에는 

지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지리 영역에 인구 현상과 인구

문제를 다루는 단원은 5학년의 ‘(1) 국토와 우리 생활’이

다. 이 단원은 환경확대법을 바탕으로 4학년에 비해 학습

지역의 범위가 우리나라로 확장되어, 인구, 도시, 산업, 교

통과 같은 우리나라 인문환경 요소들의 상호관련성을 파

악하는 것이 중점적인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인구를 중심적인 학습 대상으로 상정해 

인구구조의 변천과 특징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저출산･

고령화를 다루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인구 변화와 

인구문제’의 단원에서 가르쳐진다. 이 단원은 중학교 사

회 과목의 내용 중 지리 영역에 속하는 단원으로 지역의 

규모가 세계 및 우리나라로 설정되어 있다. 단원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세계 및 우리나라 지역의 규모에서 발

생하는 인구 변화와 그로 인한 인구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 단원의 주된 학습 내용이다. 이 단원에서 저출산･고령

화를 인구 변화와 인구문제의 사례로서 다루는 것이 교

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라는 지역 규

모에서 볼 때 선진국이 가지는 전형적인 인구문제가 저

출산･고령화인 점,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인구에 관해 설명할 때 저출산･고령화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저출산･고령화가 이 단원의 구체

적 사례로 다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

는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지역적 사례, 그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 등에 관한 학습이 진행될 것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미래

의 지속가능한 삶’의 단원에서 학습된다. 이 단원의 학습

지역의 범위는 세계이며, 세계 수준의 인구문제와 자원 

문제가 다루어진다. 인구문제로는 인구과잉과 더불어 저

출산･고령화가 세계의 지역별로 나타나는 인구문제의 구

체적 사례로 교육과정에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학습 내용으로 다룰 것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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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루는 저출산･고

령화와의 차이점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가능성의 맥락

에서 학습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단순히 인구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제시하고 그 해결

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라는 맥락에서 그 해결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

고 있다. 따라서 지구와 지역별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성

이라는 상위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서 저출산･고령화가 

위치함으로써 자원 문제, 지구촌의 정치 및 경제적 갈등

과 같이 원인, 양상, 해결에 있어 상호유기적으로 관련성

을 가지고 있으며 시의성 있는 주제들과 같이 가르쳐질 

수 있는 맥락이 형성된다. 

고등학교 한국 지리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의 단원에 배치되어 있다. 이 단원에

서 학습지역의 범위는 우리나라가 상정되어 있으며, 우선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성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인구문제 및 다문화 현상으

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 변화에 관해 탐구하는 내용이 이

어지는데, 이때 인구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저출산･

고령화를 다룰 것이 학습 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공간적･사회적 문제의 인과관계 및 양상, 그 

대응 방안에 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세계 지리 과목과 여행 지리 과목의 교육과

정 서술에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직접적인 학습 내용

을 발견하기 힘들다. 그러나 세계 지리 과목의 경우 ‘세계

의 인문환경과 인문 경관’의 단원에서 인문환경 일부로 

세계 인구의 변천, 지역적 차이, 이주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세계의 인구 변천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적 인구의 증가라는 인구 현상이 다루어지게 되므로, 인

구과잉이라는 인구문제가 자연스럽게 학습 내용으로 등

장하게 된다. 또한, 인구의 지역적 차이를 학습하기 위해

서는 세계적인 인구문제인 인구과잉과 달리 선진국에서

는 발생하는 인구문제와 관련된 저출산･고령화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가 학습 요소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학습 내용으로 포함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행 지리 과목에

는 인구와 관련된 학습 내용 요소를 발견하기 힘들다.

정리하면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 사회과에서 초･

중･고등학교에 걸쳐 가르쳐지는 내용에 해당한다. 구체

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내용은 초등학교의 사회 과목, 

중학교의 사회 과목, 고등학교의 통합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과목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단, 초등학

교의 경우 지리 영역이 아닌 일반사회 영역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다루어진다. 이와 같은 과목에서 저출산･고령

화는 학습지역의 범위로 보면 세계와 우리나라 모두에서 

다루어지며,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와 지역별 인구문제의 

구체적 사례 또는 공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등장

한다. 또한, 학습 내용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저

출산･고령화가 가지는 인구문제 발생과의 인과관계 및 

양상, 저출산･고령화의 해결 방법 및 대응 등을 들 수 있

다.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반복적

으로 학습되는 것으로 보아 학교급에 따라 학습지역의 

범위, 학습 내용의 범위 및 깊이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저출산･고령

화 교육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별도로 2024

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적용이 예정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이전 교육과정과 유

사하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과 교육

과정(교육부, 2022) 역시 각론으로써 ‘별책 7’의 형태로 존

재한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는 

다양한 하위 과목으로 구성되면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

면 구성과 과목명에 변화가 생겼다. 우선, 이전 교육과정

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과목은 공

통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분류된다. 그러

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목의 범주를 보면 

이전의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외

에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범주가 신설되었다. 다음으로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 공통 교육과정은 과목명과 과목

의 학교 급별 영역 구성은 그대로이지만,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과목명에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공통 교육과정

이 적용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회 과목은 지리, 역

사, 일반사회 영역이 같이 가르쳐지는 초등학교 사회와 

역사 영역이 역사 과목으로 분리되어, 지리, 일반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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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 영역 ‘(3) 인문환경과 인간생활’의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자연적, 인문적 특성은 특정 지역의 인구 분포, 인구 구성,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생략)

범주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지식

･

이해

인구
･우리 지역 인구 

정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와 문제

･세계의 인구 분포와 특징
･지역별 인구 특징

(생략)

과정･기능

･도시의 특징과 관련지어 도시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 탐구하기

･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특징과 인구문제 파악

하기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과 통신의 변화를 찾고, 생활 

변화와의 관계 파악하기 

･지도상에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주요 인문환경 요소 

위치 파악하기

･각 지역의 인문환경과 주민생활 간 상호연계성 파

악하기

･다양한 데이터 및 시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

성, 당면 과제와 지역의 변화 추론하기

･지역의 변화와 그 영향을 다양한 스케일 상의 다른 

지역과의 상호연계성과 관련하여 파악하기

가치･태도 (생략)

출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p.10을 바탕으로 저자 일부 수정

가르쳐지는 중학교 사회로 구분된다. 반면 고등학교 선

택 중심 교육과정의 과목은 한국사 1, 한국사 2, 통합사

회 1, 통합사회 2의 공통 과목,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의 일반 선택 과목,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국제관계의 이해의 진로 선택 과목, 여행지리, 역사로 탐

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기

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의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성

된다.

우선, 초등학교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는 6학년 ‘(12) 

지구촌 사람들’의 단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실 수준의 교수･학습 실행과 교과서 제작의 실제

적인 준거가 되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나 성취기준 해

설에 저출산･고령화를 가르치라는 서술을 명시적으로 확

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사회 과목 교육과정의 서두에 제

시되는 내용 체계에는 인구문제가 내용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 사회는 환경확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학습의 지역적 범위는 세계를 상정

하고 있다. 또한, 6학년에 배정된 지구촌 사람들의 단원

에는 세계의 여러 국가가 지닌 인구 특징을 파악하는 것

이 주된 학습 활동으로서 성취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인구 특징과 관련해 학습하는 내용 요소로서 인구문제가 

내용 체계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의 지역적 

범위에서 인구문제를 다룰 때는 세계의 인구 변천으로 

인구 증가에 대해 학습한 후, 인구 증가라는 인구 변천의 

일반적 성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인구문제의 

내용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지역별 인구문제로서는 개발

도상국에서는 인구과잉이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가 나타난다는 학습 내용이 빈번히 다루어진다. 따라서 

학습지역의 범위가 세계인 지구촌 사람들 단원의 학습에

서 인구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저출산･고령화를 학습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출산･고령화

의 개념, 사례 지역, 현상과 문제, 현상과 문제의 인과관

계 등이 다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구 특징을 다룰 

때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해 지도

할 것이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에 서술되어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인구문제를 다루게 되면 식량부족 문제

와 관련해 개발도상국의 인구과잉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곧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연

결될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 과목의 내용 체계(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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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내용 요소로서 인구문제가 교실 수업과 교과서 

수준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내용 체계에 제시된 인구문제는 저출산･고

령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5학년 1학기 우리나라의 인

구를 다룰 때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 현상을 지칭하는 교

육과정의 용어일 가능성도 있다.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2) 아시아’의 

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 성취기준 해설에 서술되어 있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 과목의 지리 영역은 계

통 지리 중심이었던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지역 지리를 

바탕으로 하는 변화가 발생했다. 계통 지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및 지역적 규모의 일반

적인 인구 지리적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

구문제가 한 개의 단원으로 편성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선진국의 인구 현상, 인구문

제를 일으키는 원인 또는 인구문제 자체로 제시될 것이 

예측되었다. 그러나 지역 지리로 변화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는 아시아의 지역성을 학습하기 위한 내용으로 인

구 특성이 다루어지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저출산･고령

화와 인구 증가가 가르쳐질 것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시아의 인구 특성을 지역 발전의 가

능성으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파악할 것이 성취기준에 제

시되어 있다. 즉, 이 단원에는 아시아의 지역성 중 인구 

증가라는 인구 현상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지역별 인구 현상의 일부로 저출산･

고령화가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인구문제의 원인으로 초점화해 가르치기보다

는 아시아 지역의 지역적 인구 현상의 수준에서 다룰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가 자세하게 다루

어질 가능성은 작게 보인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은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통

합사회 1과 통합사회 2로 나누어졌으며, 저출산･고령화

는 통합사회 2의 ‘(5)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의 단원에서 

다룰 것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 교육

과정에 제시된 단원과 비교해 그 명칭이 같을 뿐만 아니

라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학습 내용의 구성 및 구조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단원에는 지구의 환

경과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주제 중 하나로 

인구문제가 가르쳐진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

이 단원의 주제로 제시됨에 따라 인구문제,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국가 간 갈등과 협력 등의 상호 관련 있고 시의

성 있는 주제들이 유기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다. 지속가

능성의 하위 주제 중 하나인 인구문제가 다루어지는 학

습지역의 범위는 세계이며, 세계의 인구 분포, 구조,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구 현상의 현황을 학습한 

후 지역별 인구문제로 연결되는 학습 내용의 구조가 나

타난다.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 현상의 배경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로 활용되며, 학습자가 자신이 사는 지역과 국가의 

인구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학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단원에는 저출산･고

령화의 개념, 나타나는 지역, 인구문제 및 지속가능성과

의 관련성,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 등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고등학교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3) 네트워크 세계, 세계

의 인구와 경제 공간’의 단원에서 학습될 것이 예상된다. 

이 단원에는 세계라는 학습지역의 규모를 바탕으로 인구 

분포, 인구구조, 인구문제, 인구이동에 관한 학습이 진행

된다. 성취기준 해설에 제시된 학습의 순서에 따르면 학

습자는 세계 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지역별 인구구조를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인구문제를 다루게 되어있다. 

다시 말해 우선 인구 분포 및 인구구조와 같은 인구 현상

이 제시되고, 다음으로 지리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인구 

현상을 일으키는 인구문제가 구분되어 제공된다. 이 과정

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지역별 인구 현상 또는 인구문제

의 구체적 사례로서 제시될 것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는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관련된 지리적 인과관계, 사례 

지역 등이 학습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과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3)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이 

단원은 4개의 성취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성

취기준은 우리나라 인구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저출

산･고령화는 우리나라 인구 및 가구 구조, 다문화 가구

와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에 관한 학습 내용으로서 첫 번

째 성취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이 단원의 인구 학습은 우

리나라 인구와 관련된 지식을 획득하고, 지식을 획득하

기 위해 통계자료를 확인, 분석, 정리하는 기능을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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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중 지식의 획득은 우리나라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와 같이 인구 현상에 관한 지식

의 획득, 그리고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문제에 관한 지식의 획

득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보다는 인구문제의 복잡성과 난제로서의 성격을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이전 

교육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사용되어왔던 용어가 저

출생, 고령화로 변경되어 제시된 점도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

속가능한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직접적인 서술

은 찾아보기 힘들다. 도시의 미래 탐구에서 인구에 관해 

다루는 내용이 성취기준에 등장하지만, 사회적 인구 증감

과 관련된 국제이주에 따른 도시 공간의 문화적 다양성

과 변화에 학습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인구의 

자연 증감과 관련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교수･학습적 맥

락의 형성이 힘들다. 여행지리,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에는 지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인구문제

가 간접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나타난다. 그러나 두 

과목에는 인구와 관련된 단원이 없으므로 인구문제를 자

세하게 다루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

는 저출산･고령화가 교수･학습 내용으로 가르쳐질 가능

성은 작게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저출산･고령화는 사회 교과

의 지리 영역과 관련된 과목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걸쳐 교수･학습될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 인구가 많다는 측면에서 아시아의 경제 성장 잠재

력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저출산･고령화는 아시아 내부 지역의 인구 차이를 설명

하는 내용으로 간단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등학교

에는 세계 및 우리나라 지역 규모를 바탕으로 인구문제

의 구체적 사례로서 저출산･고령화가 중심적으로 다루어

지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확인된다. 따라서 인구문제의 배

경, 원인, 결과, 해결 또는 대응 방안을 학습하는 과정에

서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사례 지역, 현상과 문제, 현상

과 문제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등의 학습 내용이 학

습될 것이 예상된다. 

III. 저출산･고령화를 다루는 사회 과목 지리 

영역의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관점

이전 장에는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수학습 내용을 규정하는 대강

적 기준에 해당하므로 저출산･고령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교수･학습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부터 1, 2학년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2 개정 교

육과정에 바탕 한 사회과 지리 영역의 교과서는 현재 출

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2015 개정 교육과

정에 근거해 출간된 사회과 지리 영역의 교과서 중 저출

산･고령화를 다루는 지리 영역의 교과서를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한편, 교과서 분석은 교과서의 양, 구조, 디자인 등을 

분석하는 형식적 분석과 교과서에 나타난 개념의 내용과 

적절성, 내용적 범위와 위계, 교과 교육적 맥락에서의 적

절성 등을 보는 내용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

에는 형식적 분석보다는 내용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사회과 지리 영역의 교과서에서 저출산･고령화

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에 나오는 저출산･고령화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관점이 요구되며, 본 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관점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한다.

1. 인구 현상 또는 인구문제로서의 저출산･고령화

이전 장에 제시된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교육과정 서술에서 인구 현상으로 제시

된 예도 있고, 인구문제로 서술된 예도 있다. 구체적으로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공통사회와 공

통사회 2 과목에는 저출산･고령화 고령화가 인구문제로 

언급되어 있다.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

국 지리 과목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인구문제와 인구 현

상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과목의 지리 영역과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과목

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인구 현상의 일종인 특징으로 서

술되거나,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는 교육과정에 인구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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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현상으로 혼란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는 저출산･고령화가 교과교육의 맥락에서 인구 현상인

가, 아니면 인구문제인가를 분석의 관점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과교육의 내용으로서 저출산･고령화가 

인구 현상과 인구문제 중 어떤 쪽에 더 가까운지를 제시

한다.

사회과는 근린 지역, 시군구, 시도, 우리나라, 세계의 

지역 규모 속 또는 그것들을 관통하는 사회적 사상(事象)

을 다루는 교과이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다루는 사상을 

사회 현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자체로 사회문제로 보

는가에 따라 학습 대상에 관한 교수･학습 맥락과 관점이 

전제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학습 대상에 관한 교수･학습

의 관점은 교수･학습의 전 과정에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 교육과정 및 비의도된 교육과정의 효과를 나타내

게 되므로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선 저출산･고령화를 그 자체로 

문제로 보는 시도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령화가 그 

자체로 인구문제 즉 사회문제라면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

는 대상이 된다. 즉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대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된다. 그

리고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혀내어 제거하는 것이다. 

고령화는 어떤 사회의 전체 인구 비율에서 노인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

으로는 저출산 또는 평균수명의 연장을 들 수 있다. 따라

서 고령화의 원인이 되는 평균수명의 연장이라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료 과학기술의 발전, 인간의 영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식량 증산 기술의 발전 등을 멈추

거나 퇴화시켜야 한다. 혹은 고령화 문제를 과격한 시나

리오를 바탕으로 현실감 있게 다룬 일본의 영화 ‘플랜75’

(연합뉴스, 2024. 1. 30.)라는 영화에서처럼 일정 나이가 

되면 자기 죽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사회적 강요를 

합법화하는 등의 사회적 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평균수

명 연장이라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상술한 방법은 현

재 상식과 윤리의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사회구성원 다

수의 동의를 얻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즉, 고령화 자체

는 현재 우리의 사회적 상식 및 윤리･도덕적 인식의 바탕

에서는 문제로서 간주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

당하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고령화

를 그 자체로 사회문제로 보면 노인 혐오, 노인 빈곤 등과 

같이 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심화해 우리 사회의 지

속가능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저출산을 그 자체로 인구문제로 보면 고령

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써 원인의 제거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임기간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이 그 자체로 부

정적인 사회문제라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간의 여성

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바람직하지 못

한 행위를 하는 사회구성으로서 간주 되게 된다. 반대로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위치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 결정권은 근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그

것을 사회적 제도 및 관습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에 

있는 출산 자체에 사회적인 가치를 투영해 저출산 자체

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출산이라는 행위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에게 관

련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

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또는 해야 하는 역할 역시 간과되

어서는 안 된다. 즉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을 

출산율이라는 어휘로 정의해 그 책임을 여성에게 강요하

는 듯한 뉘앙스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지리 과목에는 저출산이라는 단어

를 대신해 저출생의 용어가 쓰이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생물학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출산이라

는 용어를 대신해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중성적인 사

회 현상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사

용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 자체

로 인구문제, 즉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문제가 아

니라 사회 현상으로 정의해 가르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를 다룰 때는 가치 

중립적인 사회 현상으로서 저출산･고령화가 다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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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저출한･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문제’를 사

회문제로써 해결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교육과정 분석에서 확인되었듯이 저출산･고령화가 교

수･학습될 때 저출산･고령화의 개념이 다루어질 것이 예

상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다음 장에서 시행할 교과서 분

석의 관점을 획득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의 개념이 사

회의 다양한 분양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첫 번째로 관련 개론서를 확인해 보면 저출산과 고령

화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정의되어 제시되기보다는 관련 

내용과 유사한 용어를 바탕으로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저출산의 용어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한 인

구 집단의 가임 능력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결정되

는 출산 빈도를 가리키는 출산력이라는 용어를 이용해 

저출산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설명된다(이희연, 2003: 250, 

537). 예를 들어 출산력 수준이 낮은 나라, 출산력 저하 

등과 같은 서술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출산력을 나타

내는 다양한 지표의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저출산을 구

분 짓는 내용은 발견하기 힘들며, 저출산의 개념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는 출산력 지표의 상대적 비교, 출산력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가 감소한다는 인구 규모의 

변화, 인구 근대화로 인한 한 국가 내 출산력의 저하와 

같은 시간적 경향성 변화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제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은태･전광희, 2008: 133-154; 이

희연, 2003: 250-296). 이를 통해 저출산이라는 개념은 어

떤 수치 이상 또는 이하로 구분되는 절대적 개념이기보

다는 출산력 지표를 이용해 어떤 인구 집단을 다른 집단 

또는 다른 시간상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고령화는 저출산과 비교하면 그 정의가 명시

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고령화 사회, 인구

의 노령화와 같은 유사한 용어를 통해 그 개념이 간접적

으로 설명되기도 한다(박은태･전광희, 2008: 47; 이희연, 

2003: 211). 예를 들어 특정의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인구 고령화이고, 인구 고령화로 노인이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정의된다. 그리고 노인은 노령인구, 노년 

인구, 노년층, 고령자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표현되면, 노

인의 인구 기준으로는 65세 또는 60세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출처를 국제연합으로 밝히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

율에 따라 구분되는 인구 집단의 구분이 제시되고 있다

(이희연, 2003: 211). 예를 들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국가는 노년 인구 국가이고, 노년 인구 국가는 

다시 노인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사회, 14-20%인 

고령사회,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두 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 및 관련 개념은 인구구조에

서 유소년층의 상대적 인구 비율의 증감이나, 구체적인 

합계출산율의 숫자를 이용(김종훈, 2018; 심재권, 2008; 정

성호, 2009)해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저연령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작아지는 현상 또는 합계출산율이 대체출

산율에 해당하는 2.1명 이하가 되는 현상을 저출산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저출산에 더해 합계

출산율이 1.3 이하가 되는 현상을 초저출산으로 규정해 

활용하는 연구의 사례도 있다. 그리고 고령화와 관련해서

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

는 것으로 정의한 연구가 다수 있으며, 노인의 인구 비율

에 따라 노년 인구 국가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나눈 사례(김경호, 2004; 심재권, 2008; 이상림, 

2012)도 존재한다.

세 번째로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로

서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사상을 규정하는 강제력 있는 요소로서 관련 법을 검토

한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관련 있는 대표적인 법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의 제3조에 

명시된 ‘정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의 고령화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명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론서와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고

령화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에서 법적 노인으로 구분하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65세로 

여겨지지만, 노인에 관한 법적 정의가 아닌 노인복지법과 

같은 노인 관련 법을 통한 간접적 유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에 관해서는 그 정의가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 제시되고 있지 않아, 저출산이 명시적으로 정의

하기 어려운 개념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네 번째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정책적 대응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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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용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정부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산･고령사

회 기본계획이 있으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 2006년에 수립된 후,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의 정부 자료를 참고하면 저출산의 정의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을 설명

하는 내용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2.1명 

이하로 떨어진 해를 저출산 현상의 구분 짓는 기준연도

로 간주하는 서술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간접적으로 대체

출산율 2.1명 이하를 저출산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고령화를 설

명하는 내용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

하는 현상을 인구 고령화로 서술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노인 인구의 나이 기준은 65세로 보며, 고령화

의 정의를 개론서, 선행연구, 법에 등장하는 내용과 유사

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국제기구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제연합의 관

련 문헌을 검토한다. 먼저, 국제연합의 대표적인 세계 인

구 관련 보고서로 국제연합 산하의 경제사회국 인구분과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에서 출간한 2022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의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의 출산율 경향이 다루어지고 

있는 보고서 제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이라는 용

어가 명시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United Nt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2: 13-15). 구체적으

로 합계출산율의 국가 간 비교 또는 한 국가의 시기별 비

교를 서술할 때 출산율이 낮거나, 감소한다는 서술을 활

용하고 있다. 또한, 합계출산율의 수치를 활용해 출산율 

감소를 설명할 때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합계출산율의 기

준치는 대체출산율인 2.1명이 활용되거나, 가임연령의 여

성 한 명이 2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사례가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초저출산 현황의 기준이 되는 합계출

산율 1.3명에 관한 내용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보고서에서 고령화의 개념 역시 명시적으로 제시

되기보다는 세계 및 각 국가의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현황과 비교, 그리고 시

간대별 비교를 통해 그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변화해 

갈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United Nt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2: 7-8). 또한, 노인의 인구비율 7, 14, 20%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 기준

은 발견하기 힘들며, 7, 14, 20%의 수치를 비교를 위한 기

준으로 사용하는 서술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 고

령화도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다기보다는 한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

대적 개념이며, 또한 노인의 나이 기준을 65세로 전제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고령화 비율에 따라 

국가 또는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활용되고 있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저출

산은 명확히 정의된 개념으로 보기는 힘들며 국가 및 사

회 간 비교, 단일 국가 및 사회의 시간대별 비교에서 합계

출산율의 상대적 적음 또는 감소를 나타낼 때 활용할 수 

있는 출산력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출산력의 상대적 비교를 시행할 때 인구구조 변화

의 분기점을 구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치적 기준

은 대체출산율 2.1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자료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

는 출산력 지표 중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의미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출산율의 종류에는 합계출산율만 있

는 것이 아니라 일반출산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출

산율(general fertility rate)은 어떤 인구 집단의 가임연령 

여자 연앙인구에 대한 연간 출생아 수에 대한 천분율로 

나타내며 가임여성 1,000명당 평균 출생아 수에 해당한다

(이희연, 2003: 253). 반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가임기간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연도에 산출된 연령층별 출

산율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특정 연도에 출생한 여자의 

동시 발생집단(코호트)이 가임연령기간 중에 경험한 실

제 출생 수준과는 다른 것이다(이희연, 2003: 253). 더불어 

출산율과 출생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겠다. 출생률은 조

출생률(crude birth rate)이라고도 하며 한 사회의 출생 수

준을 가장 간단히 표시해 주는 지표로서 1,000명의 인구

당 일 년 동안에 몇 명이 출생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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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교과서의 중단원 명 및 범위

출판사에 따른 

교과서
중단원 명 범위(페이지)

A 교과서 인구문제 130-133

B 교과서 인구문제 130-133

C 교과서 인구문제 130-135

D 교과서 인구문제 130-133

E 교과서 인구문제 132-137

F 교과서 인구문제 132-137

G 교과서 인구문제의 원인과 대책 136-139

H 교과서 인구문제 136-141

이다(이희연, 2003: 253). 따라서 가임기간의 여성을 모집

단으로 하는 출산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리하면 저출산

에 관한 설명에서 출산율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면 출산율

과 출생률이 다르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출산율이라는 용

어가 일반출산율이 아닌 합계출산율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고령화는 개론서,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법

과 정부 정책에서 한 인구 집단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지

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으므

로 이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의 보

고서에서 상술한 것과 같은 고령화에 관한 정의는 찾아

보기 힘들지만, 이와 같은 정의가 학술적으로 인용되고 

있고, 상식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학습자들이 이해하

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학교 교육의 인구 관련 단원

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로 나누는 기준은 개론서에 출처로 표기된 국제

연합의 최근 보고서에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교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IV. 중학교 사회 교과서로 본 

저출산･고령화 교육

본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획득한 관점을 바탕으로 저

출산･고령화를 다루고 있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의 지리 영역을 분석한다. 우선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서가 출간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과정 분석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구 현상 

및 인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과 지리 영역에서 다

루어진 전통이 존재한다. 또한, 초등학교는 지리 영역에

서 저출산･고령화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일반사회 영역

에서는 인구문제가 아닌 사회 변화의 맥락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사회 과목 만

으로 8개의 출판사 교과서가 출간된 점을 고려하면 한 편

의 연구로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분석의 범위로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고등학교 지

리 과목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의 범

위로 상정한다.

본 연구의 중학교 사회 과목 지리 영역의 교과서는 모

두 8종류이며, 교육과정에 확인하였듯이 저출산･고령화

는 ‘인구 변화와 인구문제’에서 다루어진다. 교과서의 단

원 구조에서 보면 ‘인구 변화와 인구문제’는 대단원이 되

고, 이 대단원은 교과서마다 명칭이 다른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된다. 3개 중단원의 내

용은 인구 분포, 인구이동, 인구문제이며, 저출산･고령화

는 세 번째 중단원인 인구문제에서 등장한다(표 2). 

1. 저출산･고령화를 사회 현상 또는 사회문제로 서술한 

교과서

8종 교과서의 인구문제 중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사회 현상 또는 사회문제로 다루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지역별 인구문제, 인

구문제의 해결 방법의 2개 소단원과 우리나라의 인구문

제와 해결을 위한 정책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의 인구문제 소단원 내용은 선진국의 인구문제

와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로 나뉘어 제시되며, 그 내용은 

인구 현상, 인구 현상의 원인, 인구 현상으로 인한 문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서술하는 내용에서 등장

하며,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인구문제와 구별된 인구 현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문제의 해결 방

법이 서술된 소단원에서 인구문제의 사례가 제시될 때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어려움, 고령

화 현상의 문제점과 같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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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인구문제라는 의미의 서술이 명시적으로 제시

되어 있다.

B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지역별 인구문제, 인

구문제의 해결 방법의 2개 소단원과 선진국의 저출산･고

령화 대책을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인구문제의 소단원은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개발도상국

의 인구문제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으며, 서술 내용은 인

구 현상, 인구 현상의 원인, 인구 현상으로 인한 인구문제, 

인구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고령

화는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해 현

상이라는 명시적 용어와 함께 인구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

하는 소단원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알아보는 활동에는 

저출산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자체를 문제로 간주하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C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지역별 인구문제, 우

리나라 인구문제의 2개 소단원과 실버산업에 관해 알아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인구문제 소단원은 

세계의 인구 증가,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개발도상

국의 인구문제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 인구문

제와 해결 방안이 따로 제시된 다른 교과서와 다른 내용

의 구조를 나타낸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설명은 선진

국의 인구문제와 대책에 등장하는데 그 설명이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것이라는 직접적인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

다. 다시 말해 저출산･고령화의 내용이 저출산･고령화라

는 용어 없이 인구 현상으로 설명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

는 문제가 제시된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 이전 단락의 

서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라

는 용어가 제시되며 인구문제의 해결 방안이 제시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구조를 보면 서술의 순서상 처음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인구 현상으로 간주 되어 설명되는 것

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인구 현상으로 

서술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라는 용어는 등장하고 있으므로 저출산･고령

화를 그 자체로 인구문제로 설명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 교과서에서 저출산･고

령화는 인구 현상과 인구문제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

서 모호하게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와 대책,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대책의 2개 소단원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비교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내용에서 인

구 현상, 인구 현상의 원인, 인구 현상으로 발생한 문제가 

다루어지는데, 저출산･고령화는 인구 현상으로 서술되고 

있다.

E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지역별 인구문제, 우

리나라의 인구문제의 2개 소단원과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별 인구문제는 세계의 인구성장,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 

선진국의 인구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시 선진국의 인

구문제는 인구 현상, 인구 현상의 원인, 인구 현상으로 나

타나는 문제와 대책이 서술되어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의 인구문제에서 인구 현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

편, 우리나라 인구문제 소단원의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원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영향’, ‘저출산･고령

화 현상의 대책’이라는 소제목을 바탕으로 진술이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저출산･고령화가 인구 현상으로 다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인구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활동에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F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선진국의 인구문제,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 인구문제의 대책, 우리나라의 인

구문제와 대책이라는 4개 소단원과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고령

화는 선진국의 인구문제, 인구문제의 대책,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대책에 해당하는 소단원 3개와 우리나라 인

구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활동에 나타난다. 선진국의 

인구문제에는 저출산･고령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원

인과 함께 저출산은 저출산 문제로, 고령화는 고령화 현

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소단원 2개와 활동

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서술되고 

있다.

G 교과서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선진국과 개

발도상국의 인구 변화,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 선진국의 

인구문제에 해당하는 3개 소단원과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해결에 관해 탐구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소단원에는 인구문제

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대책도 같이 다루어진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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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과서에 활용된 저출산·고령화의 용어와 관점

출판사에 

따른 교과서
용어 관점

A 교과서 저출산 현상, 고령화 현상 현상

B 교과서
저출산 현상, 고령화 현상, 

저출산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혼용

C 교과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문제

D 교과서 저출산 현상, 고령화 현상 현상

E 교과서 저출산·고령화 현상 현상

F 교과서
저출산 문제, 고령화 현상, 

저출산·고령화 문제
혼용

G 교과서
저출산 현상, 고령화 현상, 

저출산·고령화 현상
현상

H 교과서 저출산·고령화 현상, 저출산 문제 혼용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의 인구문제 소단원과 우리나라 

인구문제 해결을 탐구하는 활동에 등장하며, 인구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하는 인구 현상으로 서술되고 있다.

H 교과서에서 인구문제 중단원은 선진국의 인구문제

와 대책,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우리나라의 인

구문제와 대책에 해당하는 3개 소단원과 우리나라 저출

산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고

령화는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우리나라 인구문제와 

대책에 등장하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명시되어 서

술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에

는 저출산 문제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내

용의 배열 구조를 보면 8종 교과서 모두 도입 활동, 3-4개

의 소단원, 마무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는 크게 보아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해결 방법,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와 해결 방

법,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해결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

나 내용의 제시 방식에는 차이가 나는데 A, B, F 교과서

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가 하나의 소단원으

로 제시되고, 이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인구문제의 해

결 방안이 별도의 소단원으로 제시되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러나 C, D, E, G, H 교과서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의 인구문제와 해결 방안이 하나의 소단원에 동시에 제

시되는 방식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대책이 C, E, F, H 교과서에는 소단원으로, A, G 교과서

에는 활동에 나타나는 데 반해, B, D 교과서에는 다루고 

있지 않다. 저출산･고령화는 소단원과 활동에서 나타나

는데, 소단원의 경우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설

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고, 활동의 경우 활동의 제목이나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서술에 등장한다. 

총 8종의 교과서 중 저출산･고령화를 현상으로 다루

는 교과서는 4개, 현상과 문제로 혼용해 다루는 교과서는 

3개, 문제로 다루는 교과서는 1개로 나타났다(표 3). 구체

적으로 A, D, E, G 교과서는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을 다루는 소단원에서 인구 현상, 인구 현상의 원인, 인구 

현상으로 발생한 인구문제, 인구문제의 대책이 내용으로 

등장하는데, 저출산･고령화는 인구문제를 일으키는 현상

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용되는 어휘는 저출산 현상, 고령

화 현상, 저출산･고령화 현상이다. 

다음으로 B, H 교과서는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설명하

는 소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현상으로 설명하지만, 

선진국 또는 우리나라의 인구문제 대책을 다루는 활동에

는 저출산･고령화를 저출산 문제 또는 저출산･고령화 문

제의 용어로 서술하고 있다. 더불어 F 교과서에는 선진국

의 인구문제를 설명하는 소단원에서 저출산은 저출산 문

제로 고령화는 고령화 현상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와 대책을 다루는 소단원과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활동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라

는 용어도 나타나고 있다. 즉, B, H, F 교과서에는 저출

산･고령화를 현상과 문제로 보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C 교과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인구문

제와 대책을 다루는 소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저출산

과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의 용어를 이용

해 설명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현상과 문제로 혼용

해 서술하는 B, H, F와 달리 저출산･고령화를 현상으로 

언급하는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저출산･고령화의 개념 정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중

학교 사회 지리 영역의 교과서 

중학교 사회 8종 교과서에 나타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A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지역별 인구

문제를 다루는 소단원 중 선진국의 인구문제에 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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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 설명된다. 저출산에 관한 설명은 그 원인, 정의,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인으로는 산업화, 자녀에 관

한 가치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저

출산의 정의로 출생률이 점차 낮아져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출산 현상

을 한 집단의 시간적 비교를 통한 변화의 개념으로 제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나 시간적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출산율 

또는 합계출산율이 아닌 출생률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그 정의에 관한 내용 없

이 생활 수준의 향상, 의학 기술의 발달,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고령화의 원인과 더불어 노동력 부족, 경제침체, 사

회 보장비 지출의 고령화에 따른 결과만이 제시되어 구

체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B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지역별 인구

문제를 설명하는 소단원에서 나타난다. 저출산은 원인, 

정의, 결과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산업 구조의 변화, 결

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

적 부담 증가를 이유로, 전체 인구감소,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 경제 성장의 어려움이 결과로 서술된다. 단, 원인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을 동시에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에 관해서는 출산율이 낮아지

고 있다고 서술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대별 출산율 변화

의 관점으로 저출산의 개념이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시간대별 비교를 위해 기준이 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은 나타나지 않으며, 합계

출산율의 용어도 활용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고령화는 

정의에 관한 내용 없이, 평균수명의 증가와 같은 원인과 

더불어 노인 소외 현상, 노인 인구 부양비와 복지 비용 

증가, 세대 간 갈등과 같은 결과만이 제시되어 있어 그 

개념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C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개념은 지역별 인구문

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2개의 소단원에 제시

된다. 저출산의 정의와 결과는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설명

할 때 등장하며, 자녀 양육비 부담, 결혼 연령 상승, 미혼 

인구 증가와 같은 저출산의 원인은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설명할 때 등장한다. 저출산의 정의에 관한 서술에서 합

계출산율이 낮아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시

간적 변화의 표현이 쓰이고 있지만, 이는 합계출산율이 

아닌 총인구수에 관한 것이다. 합계출산율과 관련해서는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저출

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대별 출산율 변화의 관

점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시간대별 

변화가 아닌 타 집단 비교의 관점에서 합계출산율이 낮

다는 표현을 성립시키기 위한 비교 대상 역시 서술되고 

있지 않다. 한편 저출산의 정의를 설명할 때 출산율이 아

닌 합계출산율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

출산을 설명할 때 출생률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그리

고 날개 글로 제시된 합계출산율의 설명에서 대체출산율 

2.1명의 내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를 초저출산 사회로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원인, 정의, 결과 모두 선진국 인구문

제를 설명할 때 나타나며, 의료 기술 향상, 평균수명 연장

을 원인으로, 노년층 인구 비중이 커지는 것을 고령화의 

정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설명

할 때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

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누는 개념이 날개 글로 제

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에 

관한 설명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 인

구 감소, 경제 성장 둔화, 노년층 인구 부양 부담 증가와 

같은 결과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제시된다.

D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지역별 인구

문제의 소단원 중 선진국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내용에서 

서술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혼인 연령 상승, 육아와 가사 부담이 제시되고, 노동력 부

족, 경제침체를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의 정

의에 관해서는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원인으로 의료 기술 발달, 평균수명 증가가 제

시되고, 노인 부양 부담 증가를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고

령화의 정의로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

명하고 있어, 지속적인 현상임을 나타내는 서술이 포함되

어 있지는 않다.

E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지역별 인구

문제의 소단원 중 선진국의 인구문제의 내용과 우리나라 

인구문제 소단원에서 설명된다. 저출산의 정의를 보면 선

진국의 인구문제를 설명할 때는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서

술하는 반면, 우리나라 인구문제를 서술할 때는 6.25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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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이후 및 196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이후에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의 시간

대별 비교의 관점이 적용된 서술을 하고 있지만, 출산율

과 출생률의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화

의 정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노인 구가 급

증한다는 것과 같은 설명에 멈추고 있어 인구 집단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

고 있다. 또한,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 비율 7, 14, 

20%로 나누는 내용이 노령화를 설명할 때 날개 글로 제

시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는 따로 서

술되기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

는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같이 제시되고 있다. 한

편, 저출산의 원인과 정의는 선진국의 인구문제와 우리나

라의 인구문제를 설명할 때 모두 등장하는데, 그 내용에 

차이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할 때는 선진국 저출산의 원인을 설명할 때보다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택 마련 비용 증가, 사교육비 

증가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반영된 원인이 서술

된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화 정의가 제시될 때 노인 인구

의 급증,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같은 고령화 심화의 시간

적 강도가 강조된다.

F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선진국의 인

구문제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소단원에 나타

난다. 여성의 지위 상승,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자녀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 육아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인구문제의 원인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두 소단원에서 내용상 큰 차이를 발견

하기 힘들다. 저출산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설명할 때는 출생률이 낮아진다고 서술하고, 우리

나라의 인구문제를 설명할 때는 1980년대와 비교해 1990

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

다. 즉, 저출산을 시간대별 비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

는 점을 알 수 있지만, 출생률과 출산율이 혼용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원인과 결과는 제시되

고 있지만, 고령화의 정의는 서술되고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 비율로 구분하는 개념이 날개 글이 아닌 본문

의 글에 서술되어 있다.

G 교과서의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선

진국의 인구문제를 다루는 소단원에 나타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높은 초혼 연령,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가, 결과로는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이 제시된다. 저출산

의 정의로는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표현이 제시되어 시간

별 비교의 관점이 적용되었지만, 비교의 구체적인 시간대

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출산율 또는 합계출산율이 아

닌 출생률의 용어가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의 정

의에 이어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다루는 활동에는 합계출

산율의 통계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원

인으로는 의학 기술 발달, 평균수명 연장이, 결과로는 노

인 인구 부양 비용의 증가가 제시되었다. 고령화의 정의

로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서술이 등장하지만, 

지속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H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선진국의 인

구문제를 다루는 소단원에서 설명된다. 저출산의 원인으

로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결혼 및 출산에 관한 가치관

의 변화가 제시된다. 저출산의 정의로는 출산율이 낮아졌

다는 표현과 함께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설명하는 소단원

에서 합계출산율이라는 용어가 본문에 등장한다. 즉, 시

간대별 비교의 관점이 적용되었음에도 비교의 시간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용어와 관련해서는 출산율을 합계출

산율로 정의하려는 간접적인 시도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학의 발달, 생활 수준 향상, 평균

수명 연장이, 정의로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한다는 표

현이 제시되고 있다. 고령화의 정의에서 지속적인 현상이

라는 점을 드러내 줄 용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 비율로 구분하는 내용이 날개 글

에 설명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는 따로 

구분해 제시되지 않고 둘의 상호 작용 결과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동시에 서술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8종

의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개념은 원인, 정의, 결

과로 서술되어 있으며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첫 번째로 저출산의 정의와 관련해 8종의 교과서를 분

류할 수 있다. 우선, A, B, E, F, G, H 교과서는 저출산의 

정의를 시간대별 비교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A, B, G, H 교과서가 시간대별 비교를 위한 기준 시간대

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E, F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저

출산을 설명할 때 현재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 시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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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이후 및 196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후반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저출산의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C 교과서는 저출산의 정의에서 다른 사회

집단의 비교 관점을 택하고 있으나, 비교 대상이 명시되

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D 교과서는 저출산의 정의에 

관한 서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저출산의 정의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를 기

준으로 8종의 교과서를 분류할 수 있다. 저출산의 정의를 

위해 A, G 교과서에는 출생률이라는 용어가, B 교과서는 

출산율이라는 용어가 활용되었으며, D 교과서에는 저출

산 정의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C, E, F, H 교과서

에는 저출산의 정의를 위해 출산율, 합계출산율, 출생률

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H 교과서에는 선진

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저출산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출산

율의 용어가 활용되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설명하는 

내용에는 합계출산율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세 번째로 고령화의 정의에 따라 8종의 교과서를 분

류할 수 있다. 고령화 정의에 있어 주요한 내용은 사회에

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과 고령화가 단발

적이 아니라 지속해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C, D, G, H의 교과서에는 노령화의 정의를 위

해 노인 인구의 비율에 관한 서술이 포함되었지만, 지속

성을 나타내는 설명을 포함한 정의는 어떤 교과서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나아가 A, B, F의 교과서에는 고령화의 

정의를 위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가 아닌 노인 인구수가 증가한다는 설명만이 제시되

고 있다.

네 번째로 특정 수치를 바탕으로 저출산 또는 고령화

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는가에 따라 8종의 교과서를 분

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C, E, F, H의 교과서에는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비율 7, 14, 20%를 기준으로 고령

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설명하는 개념이 활용되

었다. 특히 C, E, H의 교과서에는 위 개념이 날개 글로 

소개되는 것과 달리 F 교과서에는 본문에 직접 제시되고 

있다. 한편,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사회를 초저출산 사

회로 규정하는 내용이 8종 교과서 중 C 교과서에 유일하

게 등장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를 다루고 있는 우리

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리 영역 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리 영역 내용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에는 저출산･

고령화 자체를 인구구조의 변천과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는 내용을 발견하기 힘들며, 중학교에는 인구 변화와 

인구문제의 단원에서 직접 다루게 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

등학교는 내용 체계표에 인구문제가 명시되어, 저출산･

고령화를 직접 다루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만 여기의 인

구문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한

편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지역 지리

가 중심이 되면서 저출산･고령화를 자세히 다루게 될 가

능성이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두 교육과

정 모두 통합사회 및 한국 지리 관련 과목에서 저출산･고

령화가 다루어지고 있지만, 세계 지리, 여행 지리, 도시의 

미래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과 같은 선택 

과목에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서술을 찾

아보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저출산･고령화 교

과서 개발과 관련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저출

산･고령화가 교과서에 설명될 때는 가치 중립적으로 서

술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 자체로 문제이

기보다는 사회가 발달 또는 성숙해 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두 현

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본 연

구의 중학교 교과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저출산

과 고령화를 현상과 문제로 혼용하거나, 문제로 명시하는 

교과서는 8종 중 4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 개발될 지

리 영역의 교과서에는 저출산･고령화를 문제가 아닌 현

상으로 통일해 서술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예

를 들어,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문제를 서술할 때는 ‘저출

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저출산 현상에 따른 문제’, 

‘저출산 현상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등과 같이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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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문제시하는 듯한 표현을 지양하기 위한 서술상의 

표현이 궁리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를 교과서에서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이상의 제안과 비교해 더욱 적극적인 시

도로서 교과교육에서 저출산 용어 사용에 관한 재고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의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에서도 밝혀졌듯이,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

구 과목의 ‘(3)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단원 성취

기준에서 저출산의 용어가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이는 저

출산이 문제라는 용어와 접합하지 않더라도 저출산의 용

어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성차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출산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생물학적인 의미로 인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 관련성 또는 책무성을 사회적으

로 강요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이라는 현상

의 비난 대상으로 여성이 상정되기 쉽다. 현재, 저출산의 

용어가 가지는 이와 같은 성격에 관해 비판적인 관점으

로 고찰한 연구(김영미, 2018; 배은경, 2021)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성과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가 적게 태

어나는 현상을 성별 중립 또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접

근하기 위해 저출산의 용어를 저출생 등과 같은 용어로 

변경하자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등장

했기 때문에 향후 제작되는 교과서에는 저출생의 용어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고려된다.

두 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정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어떤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적 작업은 그 현상과 관련된 개념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에서 밝혀졌듯이 저출산

과 고령화의 정의가 교과서에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정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우선, 저출

산을 정의하기 위한 요소로 합계출산율, 시간적 비교의 

관점을 제안한다. 합계출산율은 본 연구에서 개론서, 선

행연구, 법, 정부 정책, 국제기구에서 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출산력의 지표가 일반출산율, 출생률이 아

닌 합계출산율이었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통상적으

로 출산율이라고 서술하면 일반출산율이 아닌 합계출산

율을 의미하므로 교과서 서술에는 출산율의 용어를 활용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출생률이라는 용어와 혼

용되거나, 교과서 서술의 의미상 일반출산율과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저출

산의 개념은 어떤 출산력 지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개념이 아닌 비교를 위한 상대적 개념임을 의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저출산의 정의를 제

시할 때는 한 집단이 어떤 시점과 비교해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설명 대상이 되는 사회의 인

구 변화 중 비교의 기준 시간대를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

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의 정의로서 어떤 사회의 인구 집

단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을 제

안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본 논문의 3장에서 살펴본 고

령화 관련 문헌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고령화의 요소인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 및 현상의 지속성을 토대로 한 것

이다. 한편, 노년 인구 국가를 노인 인구 비율로 구분하는 

개념은 현재 국제연합의 인구 관련 대표적 보고서에도 

발견하기 힘들므로 교과서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명시하

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현

재 출간된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도출

한 결론이다. 따라서 향후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근거해 개발된 교과서의 내용을 본 논문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작업을 후속 연구를 위한 

내용으로 언급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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